
합섬부터 시작한 우리 화섬산업(7) 

 

3. 시련을 딛고 이룩한 성장 

3.1. 세계 5위의 화섬 생산국 

한국 경제가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순조롭게 성장해 왔듯이, 화섬섬유 공

업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어느 분야에 뒤지지 않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최근의 철강,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에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적

어도 80년도 중반까지는 어느 업종에 뒤지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했고, 현재

에도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품목은 10-16%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입된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나일론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던 시기인 1959

년에 처음 일산 2톤의 비닐론 공장이 세워져서 다음해 54톤을 생산함으로써 

발을 붙이게 된 화학섬유공업이, 5년만인 63년에는 나일론이 가세하여 합계 

429톤을 생산하는데 불과했지만, 그 뒤 10년째인 1973년에는 4대 합섬을 비

롯한 모든 품목을 다 갖추고 121,943톤의 생산고를 기록하였으니, 이 숫자는 

그 해 면사 생산량 105,426톤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생활 패턴을 

서서히 바꿔갔다. 완전조업으로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해(1973)에 

82,456톤의 외국산이 수입되었는데, 증가하는 내수와 함께 수출의 성장은 생

산 설비의 신증설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10년 뒤인 1983년 

화섬생산량은 5배가 넘는 683,285톤으로 확대되고, 드디어 1988년에는 100만 

톤을 넘어 섰으며, 지난 92년에는 149.9만톤으로 세계 5위의 화섬생산국으로 

성장했다. 폴리에스테르사의 경우에는 최대 화섬생산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도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 대만에 다음가는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

3.1). 

이러한 성장은 폴리에스테르가 주도하고 있는데 ‘92년 현재 폴리에스테르



의 점유율은 F가 40.41%, SF가 29.7%로 전 화섬생산의 70% 이르고 있다. 

4대합섬 가운데서 가장 뒤늦게 도입 되었으면서도 범용성과 특수성을 함

께 갖추고 상대적으로 싼 원료값을 배경으로 고유용도 외에 나일론이 개척

한 나일론의 용도분야마저 잠식해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소

위 신합섬(新合纖)을 개발하여 이것이 전체 폴리에스테르의 성장을 끌고 가

는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크릴이나 나일론과 비슷한 10만 톤대의 생산

량이었으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아크릴과 나일론을 성숙섬유(더 이상 개발

여지가 없어 보이는 섬유)로 남겨둔 채 폴리에스테르만이 성장궤도를 쾌주

(快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

의 화섬공업에서도 그러하다. 

면방, 모방과 같은 섬유공업은 지리, 기상 등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그 원

료가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 사용할 수 밖에 없

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에 해당하는 이들은 원료의 생산

국 해당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가 없다. 반면에 화학섬유는, 초기에는 

석유화학의 미발달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석유화학의 뒷

받침으로 원료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기술과 신소재 신상품 개발력만으로 

승부가 가능한, 우리실정에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부문이다. 그리하여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던 산업이 급성장하여 지금은 수출 없이는 존립자체를 생

각할 수 없는 형태로까지 변모하고 있다. 1992년 실적 기준으로 수출비중을 

보면 화섬전체로는 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하여 79.7% 달하며, 수출 비중이 가

장 적은 나일론이 54%이고 가장 큰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92.8% 이르고 있다. 

섬유나 사 형태로 직수출되는 물량이 절반이 넘는 품목도 아크릴섬유(59.9%), 

폴리에스테르섬유(51.6%)의 두품목이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표 3.1 4대합섬의 생산추이 

(단위 : 톤)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2 비 고 

화학 섬유 계 488 16.712 121,943 467,781 683,285 1,136,761 1,471,814 

(1,49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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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출산업으로의 변신 

먼저 60년대를 살펴보면 섬유공업은 우리 나라의 전체산업중에서 그 점하

고 있는 비중이나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었기 때문에 정

부의 지원도 강력했고, 업계의 노력과 자부심도 대단하여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화섬공업은 수입에만 의존하던 원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강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대체산업(輸入代替産

業)에서 수출지원산업내지는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갔다. 단위생산 규모의 영



세성에서 오는 원가고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취약이라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없는 어려운 과제였으나 조금씩 정부와 함께 풀어나갔다. 

순 화섬제품은 물론 천연섬유와의 혼방품으로 새로운 수요가 개발되고 사

용비율이 증가하면서 수요 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수요계층도 확연히 

대중화되어 국내수요는 날로 늘어갔다. 사치품시 하던 일부의 시각도 바뀌고 

그에 따라 물품세율이 조정됨으로써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수요의 증가를 생산증가가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수입은 계속 50,000톤 수

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에야 비로소 생산이 53,085톤으로 수입(50,807톤)을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도 수입물량은 줄어들지를 않았

다. 그것은 처음엔 내수용 목적의 수입이었으나, 섬유수출이 확대되면서 이

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이 계속 늘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화섬산업은 

수출용 원료(원자재)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모습으로 변신해 가게 되었다. 즉 

수출용 생산 설비로서 설치 허가를  받고, 금융지원과 함께 관세를 면제받아 

도입하여 수출용 원자재로서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

원은, 이제까지 양적 증대로만 보던 수출을 수출가득액에 의한 수출내용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데서 연유한다. 

즉, 1962년 6,000만 달러에도 미달하던 수출이 68년에 5억 달러, 69년에 7억 

달러를 돌파하고 70년에 10억 달러의 수출목표(실적 10억380만 달러)를 설정

할 정도로 양적 증가를 이룩하지만, 수출 총액의 80%(62년 22%, 68년 77.3%)

를 차지하는 공산품의 수출가득률이 62년의 82.9%에서 66년에 70.1%, 68년에 

65.4%, 69년엔 58.8%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 유의하게 된다. 섬유수출은 이

보다 더 심각했다. 1969년도 총수출 7억 280만 달러의 36.9%인 2억 5,900만 

달러가 섬유 수출인데, 그 6할이 넘는 화섬제품의 가득률이 평균수출 가득률

의 절반에도 못미치고(합섬직물 28%, 인견직물 15%)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수출증가에 비례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

다. 바꿔 말하면 하루빨리 국내생산을 확충시켜야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당

국이 지원에 나서게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외

채로 들여온 영세규모의 시설을 로열티를 지불한 기술로 가동시키는데 따른 

원가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화섬생산은 표 3.3에서 보듯이 68년 16,700톤에서 69년엔 2배

인 33,400톤, 70년 53,000톤, 71년 74,000톤으로 마침내 73년에는 10만 톤 넘는 

121,900톤으로 급성장하는데, 출하를 보면 수출용 출하가, 내수를 40,000톤대

에 묶어놓고 앞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1972년부터의 일이다. 수입 물량까지를 

합친 총수요에서 수출과 내수를 비교해보면 71년부터 수출용 수요가 74,800

톤으로 내수용 51,000톤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73년에는 내수 52,500톤의 약 

3배인 151,700톤에 이른다. 

 

표 3.2 화섬 초기의 생산 추이 

(단위 : 톤)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비닐

론 

SF 53 220 485 404 316 379 324 202 176 

방적사 - - - 59 282 377 465 na. na. 

어망사 - - - - - 37 80 na. na. 

나일

론 

F - - - 84 1,068 1,475 1,730 2,039 6,031 

가공사 - - - 589.9 461.9 489.5 1,283.3 na. na. 

폴리에스테르가공사 - - - - - - 13 100 268 

비스코스 F - - - - - - 87 3,688 4,101 

아크릴 S - - - - - - - 2,236 5,577 



(주) 1. 1968년 이후 통계는 표 3.3 화섬 수급추이를 참고 

    2. 나일론 가공사는 비협회 회원분 포함. ‘62년 이전과 ‘67년 이후 미상 

    3. 비닐론 방적사 및 어망사의 ‘67년 이후 숫자 미상 

 

표 3.3 화섬 품목별 수급 추이 (1968~73) 

 



 

 

수출용 수요 다시 말해서 수출용 원자재로서의 사용이 이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까지 간과해 왔던 것들이 점차 심각한 문젯거리로 떠오르기 시

작했다. 교포들의 재산반입조로 들여오던 나일론사의 문제가 해결될 무렵인 



67년에는 ‘원양어업 참치 수출에 따른 결손보전책’으로 원양어획물 수출대전

의 27.5%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화학 섬유를 링크시켜 면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하여 화섬수급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바 있었고, 또 수출장려 및 보

상책의 하나로 섬유류 수출에 대한 링크대상수입을 허용했는데, 그 링크대상

품을 단순히 ‘합성섬유의 단섬유’로만 표기해 놓은데다 링크비율마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예컨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만

을 집중 수입하게 됨으로 당해 품목의 생산을 크게 위축시켰다. 

링크 비율이 인하되고(68년 8월) 수출품의 원료와 직접관련이 있는 섬유로 

제한되기까지 업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

던 것은, 수출용 원자재로 확보(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물량이 시중에 

유출 또는 일시 유용되어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이었다. 

이 원자재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해 밀수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개시하

고, ‘수출용 원자재 비축분 수입사전승인제 (70.11)’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면서 겨우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원자재로서의 사용

량이 10만톤을 넘는 큰 양으로 증가하면서 기술소득(loss)의 양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것이 유출되어 시장을 어지럽혔다. 당초에 기준소요량(수출품 1

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양)을 책정할 때는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

해 뒤떨어지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도 대부분 적자이기 일쑤라는 현실을 감

안하여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었다. 이 과다부분은, 기술수준이 

좀 높아지거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만큼 여분이 더 생겨 기업의 소

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기술소득’이란 용어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수출제

품 생산에 경험이 쌓이면서 실제 소요량은 줄어드는데도 계속 고율의 소요

량을 유지함으로써, 내수시장에 유입되는 규모도 수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커

져 유통상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로스율이 인하 조정되었다. 

 

표 3.4 주요품목의 기준 소요량 

수출품목 원자재명 
기준소요량 

비고 
종전 70. 12. 28 차 

T / C 직물 

 

면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 

1.6154 

1.2972 

1.5857(63%) 

1.2764(78%) 

-0.0297 

-0.0208 
 

선염직물 화섬 F사 1.2500 1.2121 -0.0378  

후염직물 화섬 F사 1.2195 1.2048 -0.0147  

선염문직물 화섬 F사 1.3158 1.2903(78%) -0.0255  

후염면직물 화섬 F사 1.2658 1.2422(81%) -0.0236  

스웨터 아크릴 사, 모사 1.1092 1.1030 -0.0062  

양말류 나일론 F 기타 1.3721 1.3430(74%) -0.0291  

남성정장 

스포츠 셔츠 

직물 또는  

편직물 
1.92yd 1.87yd -0.05  

아동정장 

스포츠 셔츠 

직물 또는  

편직물 
1.41yd 1.37yd -0.04  

스테레치 나일론 F 나일론 F 1.1240 1.1049(91%) -0.0191  

신사복 (상) 각종 복지 2yd 1.74yd -0.26  

신사복 (하) 각종 복지 1.4yd 1.355yd -0.045  

신사복 (상, 하) 각종 복지 3.4yd 3.095yd -0.305  

폴리에스테르 

크레이프 직물 
폴리에스테르 F사 1.3556 1.3312(75%) -0.034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재큐어직물 
폴리에스테르 F사 1.4734 1.4257(70%) -0.0477  

폴리에스테르 

재큐어 터어시어 
폴리에스테르 F사 1.4168 1.3957(72%) -0.241  



그리고 1971년중에 전면적으로 로스율 조사가 시행되어 제1단계 하향조정

이 이루어지고, 72년에 다시 조정되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 3.5와 

같다. 총 324개 품목 가운데 화섬제품 221개 품목과 화섬기초 원료 8개 품목

이 들어있다. 

 

표 3.5 품목별 조정 로스율 

품 종 별 품 목 
로 스 율 

비 고 
종전 현행 인하율 

화섬제품 

천연섬유제품 

기타제품 

화섬기초원료 

221 

65 

30 

8 

15.10 

17.60 

15.90 

27.50 

12.30 

15.30 

12.80 

23.60 

18.5% 

13.1% 

19.5% 

14.2% 

 

 

 

 

전 체 324 16.60 13.70 17.5%  

 

표 3.6 화학 섬유 기준소요량 

품 명 원자재명 
1970년 1971년 1972년 

기준량 로스(%) 기준량 로스(%) 기준량 로스(%) 

아크릴 섬유 

나일론 F사 

폴리에스테르F사 

폴리에스테르SF사 

PP F 사 

PP SF 

비스코스 인견사 

AN 

카프롤락탐 

DMT 

DMT 

PP레진 

PP레진 

펄프 

*1.4112 

1.4419 

1.2727 

1.2727 

1.2727 

1.2727 

1.1953 

29.14 

30.65 

21.43 

21.43 

21.43 

21.43 

16.30 

1.3962 

1.4266 

1.4419 

1.4419 

1.2592 

1.2460 

1.1715 

28.38 

29.91 

30.65 

30.65 

20.59 

19.74 

14.60 

1.3531 

1.3826 

1.3826 

1.3826 

1.2592 

1.2460 

1.3293 

26.09 

27.67 

27.67 

27.67 

20.59 

19.74 

24.77 



아세테이트 인견사 아세테이트 

플레이크 

1.1953 

 

16.30 

 

1.1707 

 

14.58 

 

1.2707 

 

14.58 

 

*는 칩 기준 

 

 


